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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초등학교 3학년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며, 초등학교 1,2학년 때의 통합 교

과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업 수행

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습부진학생 50명을 지난 2017

년부터 4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수학을 포기한 첫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를 배우면서부터 라고 한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8). 이와 같

이 초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아동 간 학업 성취의 차이가 시작되며, 아동에게는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능력으로써 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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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correlations between the use of media devices, communication ability,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for third grade students, as well as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a child’s communication ability. 

Data from the 10th (2017)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was employed (N=557).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used along with SPSS 25.0(IBM Co., Armonk, NY, US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the third-grad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edia device use. While also, showing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 child’s communication ability. 

Media devices use and communication abil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cond, a child’s communication 

ability has a moderating effect in relation to the use of media device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The 

difficulty of executive function showed a reciprocal increase to a child’s use of media devices and indicated a 

discriminatory effect of a child’s communication 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communication ability 

is important as a personal factor for children who control the negative effects of media de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d support an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a child’s communic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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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화·이현아·이지영·이강이

이 가진 집행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집행기능은 사고와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인지적 조절과정이다(Maeng, Jeong, 

& Kwon, 2014). 아동은 학업 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자극에 주의

를 집중하고 불필요한 행동과 감정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기능은 아동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Espy et al., 2004). 특히 집행기능이 읽기, 수학, 과학 관

련 학업수행 및 성취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국내·외의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Choi & Song, 2013; Kaplan & Berman, 

2010; Rueda, Posner, & Rothbart, 2005; Song & Ha, 2014; 

Lee,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대, 학업 성취의 차

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 아동의 집행기

능 곤란과 관련한 요인에 대해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 곤란과 관련하여 최근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다 사용

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Oh & Ha, 2014). 스마트폰

의 보급화로 인해 미디어 사용에 대한 아동의 접근이 더 용이해졌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7

년 기준 초등 저학년생 37.2%, 초등 고학년생 74.2%에 이르렀다

(Kim, 201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실

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미디어기기 과다 사용과 아동

의 집행기능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

독이 집행기능 결함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가 있다

(Oh & Ha, 2014). 또한 Jeon, Hyun과 Chun (2011)은 인터넷 

중독은 부정적인 습관이나 행동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두엽

이 관장하는 집행기능의 역기능을 보이는 명백한 병리라고 주장

하였다. 이런 미디어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집행기능 곤란은 여

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데, 특히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들에게 

학업과 관련한 문제가 두드러진다(Shin & Shu, 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학

업성적 간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Lee, 2014). 이는 아동이 항상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고, 메시지

에 즉시 응답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성적이 저하되기도 

한다는 주장(Ko, 2006)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적으로도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우려적인 시각이 팽배한

데, ‘Pew research center’가 전 세계 11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

르면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하

는 응답자는 전체의 84%에 이르렀으며, 아동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63%가 응답하였다(Silver et al., 2019). 이렇듯 스

마트폰 과사용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모, 

학교, 학원 등 대다수의 성인들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사용을 줄이

고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간섭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성인들의 우려 및 간섭에도 불구하고 10대가 

되면 아동의 96%가 주 5일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고학년이 

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상당히 오래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미 초등학생들이 미디어기기를 충분히 

오래 사용하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미디어기기 이용과 관

련 있는 집행기능 곤란을 보완하고 조절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이유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

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PC, 스마

트폰을 포함한 미디어기기를 편하게 이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세대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디어기기로 인한 부작용을 줄

이면서 능동적으로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Koh, 2014). 그러한 맥락에서 미디어기기

의 긍정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들은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아동

이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는 역량을 길러야함을 주장한다(Cho, 

2018; Kim & Kim, 2013; Lee & Moon, 2013). 즉, 아동 스스

로가 미디어기기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대

다수 아동이 충분히 오랜 시간 미디어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집행기능 곤란과 같이 미디어기기 이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미디어기기 사용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아동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조절된다고 한다면, 아동의 미

디어 사용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 외에도 아동 개인적 역량을 기르

기 위한 노력으로 관심이 확장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맥락의 조절 변수로 아동의 개인적 특

성 중 의사소통(Yim et al., 2019)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아동

은 미디어기기 사용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

용하며 대부분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의 스마트폰 활용에 있어서 이메

일, 인스턴트 메신저, SNS 등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은 

집행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Song (2014)은 그의 연구에

서 언어이해 능력은 집행기능의 여러 하위 요인 곤란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의 부적상관을 나타냈다고 보고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동은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미디어기기 사용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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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는 집행기능 곤란을 완화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아동의 의사소통이 미디어기기 과다 사용에 의한 집행기능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현재 아동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미디어기기 사용이 상당함을 인정하면서, 능동적 존재인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의사소통이 미디어기기 과다 사용의 부정적 영향

을 중재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 미디어

기기 이용과 집행기능의 관계에 있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사

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미디어기기 사용에 있어서의 아

동 개인적 특성 발달의 중요성을 조명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고찰

1) 집행기능의 개념과 발달

집행기능은 미래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문제해결의 틀(set)

을 유지하는 능력으로(Welsh & Pennington, 1988), 계획하기·

문제해결 및 목표지향적인 행동에 필요한 주의전환(attention 

shifting), 작업기억(working memory),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 등의 인지과정을 의미한다(Blair & Razza, 2007). 

Carlson 등(2004)은 집행기능과 관련된 하위 기능으로는 계획 및 

조직화, 작업기억, 억제, 정서 및 행동 통제와 목표지향 행동 요

인들을 제시하였다. 집행기능은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는 능력으

로, 뇌의 배외측전전두 피질은 행동억제, 계획 및 조직화와 같은 

인지적 과정에 관여한다(Kong & Lim, 2013). 이러한 집행 기능

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지능보다도 집행 기능이 학업 성취 여부

를 잘 예측한다는 연구가 있다(Blair & Razza, 2007).

집행기능의 발달과 관련한 연구(Korkman, Kemp, & Kirk, 

2001)는 유·아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5-12세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

가 5-8세 사이임을 밝혔다. 집행기능은 이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청소년기에도 꾸준하게 발달한다. 특히 주의 통제와 같은 인

지능력은 청소년기에도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계획과 목표 설정

하는 과제에서의 수행은 12세에 유의하게 증가한다(Anderson et 

al., 2001). 집행기능이 발달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 연령은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5-8세) 직후이며, 청소년기까지 이

르는 점진적인 발달이 이어지는 단계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집행기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 

행동 및 주의 통제와 같은 ‘억제능력’은 만 7-10세 사이에 급격

히 증가하였으며, ‘작업기억’은 만 7-9세 사이에, ‘전환능력’은 만 

8-9세 사이에 급격한 향상을 보였다(Lee & Hong, 2006). 이러

한 연구를 고려할 때 집행기능이 역동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초등

학교 3학년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발달의 연속성 측면

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 할 것이다.

집행기능의 주요 기능인 계획 및 조직화 능력, 주의 집중력과 

행동 및 정서조절력 등은 아동·청소년의 학업 및 사회 적응에 매

우 중요한 요소들이다(Song, 2014). 본 연구에서는 학업수행과 

관련된 집행기능을 살펴보고자 할 때, 하위 요인 중 ‘계획-조직

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측면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척도로 사용된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

한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연구(Song, 2014)에서 다른 곤

란 요인들과 달리 ‘부주의’ 요인만 ‘언어이해’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업에 집중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

인 ‘감정 충돌 조절’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계획-조직화’는 가설을 설정하고 조직화하여 문제를 해결하

거나 추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절

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체계적으로 조직화 하는 것을 말한다

(Bai et al., 2006; Kim et al., 2011). 즉 계획 및 조직화 능력의 

결핍은 가설을 설정하고 조직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리해

야 하는 과제에서 수행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Park & Song, 

2016). 실제로 계획-조직화 곤란을 많이 보고할수록 전체 지능

지수와 언어이해요인 점수가 낮았다(Song, 2014). 학습과 관련하

여 비교적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과제는 잘 하면서, 장시간의 노력

이 요구되는 과제물을 완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계

획-조직화’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Lee, 2009).

‘통제(억제)’는 자동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보다 우세한 행

동이나 생각, 반응을 고의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다(Miyake et 

al., 2000). 정서 및 행동에 대한 ‘통제 기능’은 현재 풀어야 할 과

제와는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전략을 억제하

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법과 정보에 선별적으로 집중하게 도

와준다(Rotzer et al., 2009). 때문에 실제로 정상 아동보다 낮

은 아동들이 현저히 낮은 수학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Rotzer et al., 2009). 사회적 기대 또는 요구에 부합하도록 자발

적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으로서의 ‘행동통제’는 학습과 다른 

학업과제에 참여할 때 주의를 지속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학업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Eisenberg, 

Spinrad, & Eggum, 2010).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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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에 관한 통제와 기초학습능력의 하위 영역인 읽기·쓰기 능

력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 Cho, 2018). 

‘정서통제’와 관련해서는 정서 조절 능력이 교실에서의 적절한 행

동 조절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학업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raziano et al, 2007). 

2) 미디어기기 사용, 의사소통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

미디어기기 사용과 집행기능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먼저 미디어 과다 사

용과 집행기능의 곤란 사이에 보고가 있다(Park et al., 2011).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Jeon et al., 2011)에서는 인터

넷 중독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는 빠

르나 오류를 많이 범하여 적중률이 낮았고 충동적인 특징이 있었

는데, 이를 전두엽 집행기능의 곤란이 있다고 보았다. 미디어 과

다 사용과 집행기능 결함의 하위 요인들과의 관계는 ‘목표지향요

인’보다 ‘주의통제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련성을 보였다

(Oh, 2014). 뇌영상연구(Kuss, & Griffiths, 2012)에 따르면 인

터넷 게임중독 등 미디어기기 사용이 과다한 경우 신경생물학적 

기제가 집행 기능과 관련 있는 인지 통제에 문제가 있는 중독 증

상과 같은 공통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Billieux 

et al., 2015)에서는 과다한 미디어기기 사용이 억제 제어, 의사

결정 능력, 인지 간섭에 대한 저항력 등의 집행기능의 저하를 가

져온다고 보고하였다. 즉, 과도한 미디어기기 사용은 안와전두엽 

피질의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키며, 뇌 신경망에서도 뇌가 지속적

으로 강화된 자극에 적응이 되어 자연적인 강화에 둔감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Lee et al., 2015). Lee 등(2015)

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기능

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성인에 비하여 더 장기적이고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미디어기

기 이용이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절변수로써 ‘의사소통’은 실제 사용하는 

실용 언어로써, 언어 구조에 대한 이해 측면과 언어 구조와 무관

하거나 거의 관련이 없는 이해의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Prutting 

& Kittchner, 1987). 의사소통은 아동의 사회적 언어기술을 요구

하는데, 그 하위영역으로는 담화 관리, 의사소통 의도, 상황에 따

른 의사소통 조절 및 적용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이 있다(Oh, 

Lee, & Kim, 2012). 의사소통(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Oh 등(2012)에 따르면 담화 관리는 대화

의 주제를 제시, 유지, 전환하고 의사소통단절을 수정하며 차례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의도는 자기 지

시, 상대방 지시, 추론, 보고 등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성과 성숙

도를 포함하고, 의사소통 조절 및 적용능력은 의사소통 상황의 맥

락을 이용하여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 이외의 다른 방법(제스처, 눈맞

춤, 얼굴표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평가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

디어기기 사용에 따른 의사소통을 주로 다루므로 본 하위항목은 

제외한다. 아동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제를 조정하고 대화에서

의 의사소통 실패를 수정하고, 의사소통 상황의 맥락을 이용하여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절 능력이 필요하며(Mclaughlin, 2006), 이는 곧 집행기능과 

연관된다. 실제로 의사소통의 결함은 집행기능을 포함한 인지 기

능과 관련이 있어 이러한 의사소통 결함은 자폐 범주성 장애의 주

요한 특징이라는 보고도 있다(Oh et al., 2012). 이렇듯 의사소통

의 결함 여부가 아동의 장애 여부의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되며, 의

사소통을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조절 능력, 인지 기능

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Oh et al., 2012), 의사소통은 아동의 개

인적 특성의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ovick, Trueswell, 

& Thompson- Schill (2005)은 언어 처리 패턴이 집행기능 과제

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며 집행기능 중 특히 억제 기능이 관여

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아 대상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문장 해석 정

확도와 집행기능은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문장 해석

의 오류를 적게 보이는 아동의 경우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Choi, 2018). 즉 미디어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의사소통이 높은 아동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집행기능 곤란을 상대적으로 덜 겪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동의 의사소통이 집행기능 

곤란과 미디어기기 사용 간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 사이에서 의사소

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 원시자료

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미디어기기 이용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 아동의 의사소통이 이를 조

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미디어기기 이용과 의사소

통, 집행기능 곤란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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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의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문제 2.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에서 의사

소통의 조절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의 미디어기기 이용이 집행기능 곤

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기기 이용을 독립변수로, 집

행기능 곤란을 종속변수로, 의사소통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부

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구소득, 부모학력)과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을 통제변수로 한다(Figure 1).

2. 자료 및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국가수

준의 종단연구로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육아환

경을 모색하기 위해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

아정책의 영향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활용된 변수들을 측정하는 모든 질문에 답한 557명의 아동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남자 아동은 286명(51.3%)이며 여자 아동은 271명(48.7%)으

로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조금 더 표집 되었으며, 대다수의 

아동이 공립학교(98.4%)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 아동패널 10차년도

(2017) 조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능 곤란 

집행기능 곤란은 Song (2014)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원 

척도는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정서

통제 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만 사용

하였다. 문항으로는 ‘해야 할 일(과제, 활동 혹은 심부름 등)이 많

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

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를 벌컥 낸다.’등이 있다.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

다(3점)’중에 평정하는 3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

기능이 곤란함을 의미한다. Song (2014)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집행기능 곤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5(부주의 

포함한 값)이며, 본 연구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는 .91(부주의 제외)로 산출되었다.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Variables (N=557)

Variable Frequency (%)

Gender Boy 286 (51.3)

Girl 271 (48.7)

Type of school  National school 3 (0.5)

Public school 548 (98.4)

Private school 6 (1.1)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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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기기 이용  

본 연구에 활용된 미디어기기 이용 측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관찰자용 K-척

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으

로 이루어졌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

도) 내용 중 ‘인터넷’을 ‘PC·스마트폰’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중독에 해당하는 고위험군과 잠재

적 위험군은 각각 18.5%, 5.9%에 불과하고 나머지(75.6%)는 일반

사용자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중독 아닌 ‘미디어기기 이용’ 관한 척

도로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PC·스마트폰 사용으로 인

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등의 문항이 있

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평정하는 4

점 Likert척도이다. 일상생활장애(5문항), 긍정적 기대(4문항), 금

단(4문항), 기타(2문항)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이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원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는 0.96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의 미디어기기 이용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83

이다. 

3) 의사소통 

의사소통 측정을 위해 Oh 등(2012)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문한 내용을 원저자의 검수를 거

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4문항으로 담화관리(9문항), 상

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15문항), 의사소통 의도(12문항), 비

언어적 의사소통(8문항)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

항은 ‘주제를 바꿀 때 주제가 바뀐다는 것을 적절히 표시할 수 있

다.’, ‘듣는 사람에 따라 존댓말, 반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놀이를 할 때 상상한 것을 표현하여 상황이나 장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 표정을 보고 화남, 언짢음 등의 기분을 잘 파악

한다.’ 등이 있다. 문항반응 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

하며 파악한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점차 증가

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에 배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기기를 통한 의사소

통 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하위영역을 제외하

고 분석하였다. Oh 등(2012)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담화관리 .87,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90, 의사소통 의도 

.92, 비언어적 의사소통 .48로 산출되었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영

역은 의사소통 의도영역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7(비언어적 의사소통 제외)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인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가구

소득, 부모학력)과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이다.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은 부모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학업수행 능력은 Lee 등(2008)

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아동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응답한 것으로 수집되었다. 총 1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국어, 수학, 예체능, 전반이 있으

며 ‘하위 20% 이내(1점)’부터 ‘상위 20% 이내(5점)’중에 평정하

는 5점 Likert척도이다. 학업수행 능력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는 .97이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다른 변인들의 경향을 파

악하기 위해서 N수와 최솟값, 최댓값,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

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추정

하는 방법인 신뢰계수 Cronbach’s a를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셋

째, 변인들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차별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1. 주요변수의 특성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집행기

능 곤란의 평균 점수는 1.45(SD=.33), 미디어기기 이용은 

1.58(SD=.38), 의사소통의 평균은 4.05(SD=.45)로 나타나 주요 

변수 중 의사소통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제 변인을 

살펴보면, 부모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의 평균 점수는 4.30(SD=.83)으로 다소 높은 편이

었다. 모든 변인의 왜도는 -1.66∼1.00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첨

도는 -1.12∼5.66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의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에 근거하여 분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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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미디어기기 이용 요인별 문항 점수를 합산하였고, 총점이 

27점 이하면 ‘일반 사용자(N=421)’, 28점 이상에서 29점 이하이

면 ‘잠재적 위험 사용자(N=102)’, 30점 이상이면 ‘고위험 사용자

(N=34)’로 분류하였다. 이후 집단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과 의사소

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미디어기기 이용의 집단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F=33.64, p

＜.001)과 의사소통(F=25.1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먼저 집행기능 곤란의 경우, 일반 사용자 집단은 

1.39(SD=.30), 잠재적 위험군은 1.53(SD=.28), 고위험군 집단은 

1.66(SD=.33)로 나타나 미디어기기 이용의 고위험군 집단이 집행

기능 곤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집단

별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의 경우, 고위험군 집단의 의사

소통 평균 점수는 3.83(SD=.40), 잠재적 위험군은 3.80(SD=.25), 

일반 사용자 집단의 의사소통 평균 점수는 4.13(SD=.45)로 나타

나 일반 사용자 집단의 의사소통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구체

적으로 미디어기기 이용의 고위험군 집단과 잠재적 위험군 집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디어기기 일반 사용자 집단은 고위험군 

집단과 잠재적 위험군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표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집행기능 곤란은 가구소득(r=-.02, n.s)과 부학력(r=-.08, n.s)

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

로 모학력(r=-.09, p＜.05), 학업수행 능력(r=-.21, p＜.001), 

의사소통(r=-.42,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

며 미디어기기 이용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5, p

＜.001). 미디어기기 사용의 경우 가구소득(r=-.02, n.s)을 제

외한 다른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는데 모학력(r=-

.16, p＜.001), 부학력(r=-.09, p＜.05), 학업수행 능력(r=-.19, 

p＜.001)에서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은 모든 변

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그 중 집행기능 곤란과 가장 높

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42, p＜.001).

3.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와 의사소통의 조

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Family income 557 4.50 9.05 6.16 .47 .87 5.66

Maternal education 557 1.00 5.00 3.22 .91 -.02 -1.04

Paternal education 557 1.00 5.00 3.36 1.03 -.12 -1.12

School performance 557 1.00 5.00 4.30 .83 -1.66 2.60

Media devices use 557 1.00 2.87 1.58 .38 .67 -.14

Communication ability 557 2.61 5.00 4.05 .45 .12 .03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557 1.00 2.68 1.45 .33 1.00 .92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Variables  
Media 

devices use
N M (SD) 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Generala 421 1.39 (.30) 33.63***

Potentialb  34 1.53 (.28)

Dangerc 102 1.66 (.33)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b 421 4.13 (.45) 25.11***

Potentiala  34 3.80 (.25)

Dangera 102 3.83 (.40)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1 2 3 4 5 6 7

1 1   

2 .29*** 1

3 .21*** .58*** 1

4 -.01 .11* .14** 1

5 -.02 -.16*** -.09* -.19*** 1

6 .16*** .18*** .17*** .19*** -.37*** 1

7 -.02 -.09* -.08 -.21*** .45*** -.42*** 1

1. Family income, 2. Maternal education, 3. Paternal education, 4. School 
performance, 5. Media devices use, 6. Communication ability, 7.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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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공차한계(Tolerance), Durbin-Watson 지수를 조사하였

다. 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값은 1.62 미만이었으며, 공차한

계(tolerance)가 모두 0.1 이상으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지수는 2.02로 잔차 간 자

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만

족한다고 볼 수 있다.

가구소득, 부모학력, 학업수행 능력과 같은 통제변인들을 1단

계에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미디어기기 이용과 의사소통, 3단계

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로써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

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모델 1에서 통제변인들은 집행기능 곤란에 4.48%의 설

명력을 가지며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52, p

＜.001). 모델 1의 변인들의 표준화 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가구소득, 부

모학력)은 집행기능 곤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학업수행 

능력이 증가하면 집행기능 곤란이 감소하였다(β=-.20, p＜.001). 

미디어기기 사용과 의사소통을 투입한 모델 2의 경우 집행기

능 곤란에 21.68%의 추가 설명력을 보여 총 26.05%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연구모형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3.64, p

＜.001).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미디어기기 이용이 증가하

면 집행기능 곤란은 증가하지만(β=.29, p＜.001), 의사소통의 경

우 증가할수록 집행기능 곤란이 감소한다(β=-.30, p＜.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모델 3의 경우 집행기능 곤란에 

26.81%의 설명력을 가지며 연구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0.10, p＜.001)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한 것(β=-.10, p＜.01)

으로 나타나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에서 의사소

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으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

라 관련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낼 필요가 있

다.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집단(M+SD), 하집단(M-SD)으로 

Table 5. Coefficients from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N=557)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B (S.E) b B (S.E) b

Constant 1.99 (.18)*** 1.62 (.16)*** 1.57 (.16)***

Family income -.02 (.03) -.03 -.00 (.03) -.01 -.00 (.03) -.00

Maternal education -.02 (.02) -.06 .00 (.02) .01 .00 (.02) .01

Paternal education .01 (.02) .02 .00 (.01) .00 -.00 (.01) -.01

School performance -.07 (.02) -.20*** -.04 (.01) -.10* -.03 (.01) -.09***

Media devices use .24 (.03) .29*** .23 (.03) .28***

Communication ability -.20 (.03) -.30*** -.21 (.03) -.31***

Interaction (MDU x CC)  -.18 (.07) -.10**

F 7.52*** 33.64*** 30.10***

adjR 2(%) 4.48 26.05 26.81

DR 2 (%) 21.68 0.89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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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s communication ability on the media 
devices use and execu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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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상호작용항의 단순기울기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

는 Figure 2와 같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

행기능 곤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는 의사소통 수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안정적일수록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가 더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미디어기기 이용, 집행기능 

곤란, 의사소통이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와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에 있어 아동의 의사소통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아동

패널 10차년도(2017)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생 3학년 아동 

55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디어기기 이용은 집행기능 곤란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미디어기기 사용이 많을수록 집행기

능 곤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집행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Choi, 2014; 

Oh & Ha, 2014)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의사소통은 집행기능 

곤란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집행기능에 있어서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Song, 2014)를 뒷받침한다. 미디

어기기 이용과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

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지는 않았으나, 이 결과를 근거

로 향후 미디어기기 이용과 의사소통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도 의미가 있겠다. 또한, 집행기능의 하위항목을 작업기억, 통제, 

인지적 유연성, 전환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는 선행연구들

(Choi, Son, & Ko, 2011; Kim, 2018; Maeng et al., 2014)도 

다수 있으므로 집행기능의 하위 항목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는 

자료를 통한 분석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의사소통은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과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디어기기 

사용이 많을수록 집행기능 곤란이 높아지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

향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에는 미디어기기 사용이 많

다 하더라도 집행기능 곤란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은 의사소통이 낮은 아동에 비해 

미디어기기 이용이 집행기능 곤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보았을 때, 아동 개인적 특성이 어

떠한지에 따라 미디어기기 과다 사용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아동 자체

의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를 막

기 위해서는 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을 위한 성인의 중재가 중요하

다는 기존 연구의 견해(Cho, 2018; Choi, 2014; Lee, 2014)와 방

향을 달리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의사소통 하위 

영역 중 미디어기기 사용에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는데, 의사소통 각각의 하위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어떠한 의사소통적 측면이 직접적으로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미디어기기 과다 사용이 미치는 집행기능 곤

란을 아동의 개인적 역량인 의사소통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밝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져야 할 몇 가지 

주요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집행기능이 발달하는 과정 중

의 시기이다(Lee & Hong, 2006).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학업이 요구된다. 집행기

능이 아동·청소년의 학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Song, 2014), 집행기능의 발달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높은 수준

의 학업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청소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보고서’(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에 따르면 전체 연령 중 청소년기가 29.3%로 과

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렇듯 아동기에 비하여 미

디어기기를 더 오래 사용하는 청소년기에 의사소통이 미디어기기 

사용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연령을 확대하여 청

소년으로 확장시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 방법 상에 있어서 정밀화 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설문에 의존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했기

에 아동의 의사소통, 집행기능, 미디어기기 이용과 관련된 현상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조절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인과관

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이나 종단연구와 같은 다양한 통계적 

모델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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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미디어 과다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

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아동 개인의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에 따라 미디어기기 사용이 미치는 집행기능

의 곤란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미디어기기를 사용하

는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미디어기기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초등학

생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 PC·스

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미디어

기기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한 관심을 아동의 의사소통 함양과 같

이 아동 개인의 역량에 주목하는 것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 미디어기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

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에서 미디어기기에 지나

치게 의존하는 초등학생들을 문제의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예방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아동의 

개인적인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킴으로써 미디어기기를 긍정

적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교

육과정인 읽기, 쓰기를 포함하여 부모 혹은 또래와 원활한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유아 컴퓨터 사용이 문해와 언어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Shin & Shu, 2006)를 고려할 때, 아동이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

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설

계해 줄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용과 집행기능의 관계에 있어 이를 완

화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을 능

동적인 존재로 바라보았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미디어

기기 사용의 부정적 효과를 조절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

하였는데, 의사소통이 아닌 아동의 다른 역량 역시 조절효과를 갖

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미디어기기 사용의 부

정적 효과를 조절하는 다양한 아동의 역량들의 역할이 인정되어

야 비로소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기기 사용을 부정적

인 시각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활용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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